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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작업자 과실’꺼낸 만도 자본

고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을 모욕하는 만도를 규탄한다.

- 해당 발언을 한 사측은 유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만도 기업이 고 김승모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고 원인을 ‘작업자 과

실’로 돌리는 언론 대응을 하고 있다. 이는 고인을 두 번 죽이고 고인을 모욕하는 반인륜적 행

태일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작업현장을 바꿔낼 의지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2027년 7월 27일 무기한 장례연기 5일차, 김승모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 ‘서울경제’가 사측을 취재한 내용에 따라 “작업자가 다른 경로로 설비 내부에 진

입해 인터록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측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이를 풀어쓰면 ‘우리 회사의 MCT기계는 인터록(안전장치)이 작동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 다만 

고인이 인터록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로 임의 진입해 사고가 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이는 명백한 허위이다. 사고가 발생한 ABS공장 4라인 MCT 12호기는 2005년에 제

작된 HP400 모델로 인터록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구형모델이다. 

신형 모델이라고 할지라도 앞문에만 인터록이 설치되어 있고 뒷문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고인이 

수행한 정비 업무는 가동 정지 후 뒷문을 통해 기기 내부에 진입해야하는 업무이다. 이러한 상황

을 모를 리 없는 만도 사측은 MCT 설비구조를 모르는 언론에 고인의 죽음의 원인을 고인에게 

전가하는 입장을 유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측의 시도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사고 초기, 금속노조는 모 방송사로부터 사측을 취재

한 후 ‘고인이 인터록이 없는 문으로 임의로 들어간 것이냐’는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바 있다. 

‘재해자 과실론’의 역사는 유구하다. 2016년 구의역 ‘김군’이 사망했을 당시 서울교통공사

측은 김군의 어머니에게 ‘김군이 보고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망언을 했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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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년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 역시 서부발전측이 김용균의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는 곳에 가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다’고 전해 사회적으로 공분의 대상이 됐다. 

 

만도 사측은 사망사고 다음날 평택공장 내부에 사과 대자보를 게시해 “가족 같은 협력업체 직

원분께서 예기지 못한 사고로 운명하셨다”면서도 유가족이 장례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가운데 단 한 번도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려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7월 27일 개최)에서는 노조가 요구하는 사고

조사를 전면 수용하겠다면서도 같은 날 언론을 통해서는 반윤리적으로 ‘작업자 과실’을 꺼내

든 것이다. 

또 다시 하청노동자다. 또 다시 청년노동자의 죽음이다. 이 취약한 죽음 앞에 만도 자본이 또 다

시 꺼내 든 것은 ‘고인의 잘못으로 고인이 사망했다’는 기가 막힌 발언이다. 

만도 자본에 경고한다. 언론에 고인의 죽음을 욕보이는 발언을 한 관계자가 유가족 앞에 무릎 끓

고 사죄하지 않는 이상 사측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만도 자본의 이러한 행태는 단지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왜곡과 폄하의 문제가 아니다. 피땀 

흘려 일하는 만도 노동자 전체의 노동과 삶의 가치를 부정당하는 문제다. 그동안 노동자를 얼마

나 우습게 보았으면, 이런 말이 서슴없이 나오겠는가. 

만도지부는 고 김승모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사측이 인정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을 사회적 죽음으로 확장하기 위한 투쟁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이 죽음의 진상규명 없이 작업장 민주화와 정상화는 없다는 각오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

다. 

   

2026년 7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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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설비인 MCT 12호기 제품사양 (HP400)

사고 설비와 같은 모델(앞면), 인터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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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의 기사 영상. 만도 사측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


